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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부활의 삶”
	“연중 제 32주일 (다해)” 
	2007년 11월11일

	복음 묵상; 
	루카 20,27-38 
	지혜 11,22-12,2
	2테살 2,16-3,5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하느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활의 삶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러한 부활의 삶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들에 더 희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지도 모를 헛된 것들에는 모든 것을 걸면서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부활을 얻는 데는 주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부활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을 얻기 위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2테살 2,16-17)”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춘천 김원현 신부 )


1. 성가대 소식        
· 성탄 미사곡은 본당 웹 성가 연습방에 NWC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MP3 파일을 구하지 못해 CD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요. 
· 성탄절이 6 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주 미사후 성탄 미사곡 연습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즐거운 성탄 전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김 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은 아이들의 연이은 독주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돌보느라 성당에 오지 못하였음을 알려 오셨고, 아이들의 연주는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고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 윤안도 요셉 형제님의 부친의 병환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나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주님의 자비를 쳥해 주십시오
· 조 율리안나 자매님 약 2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요.
2. 기도 요청

	본당 성심 성가대의 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12월 2일 교중 미사 후 

장소; 성가 연습실

안건; 

        1.  2006년 및 2007년 회계 결산보고

        2. 신임 단장 (2008년) 및 임원 선임.

    기타.

성가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새 성가대장을 점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mage: image2.png]o



  [루가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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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 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칠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세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일곱 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칠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었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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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저희도 부활할 것을 굳게 믿나이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죽음 너머의 삶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나날을 

엮어 가려 노력하나이다.

주님,

죽음 이후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소서.

아멘.




